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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기도  ∙∙∙∙∙∙∙∙∙∙∙∙∙∙∙∙∙∙∙∙∙∙∙∙∙∙∙∙∙∙∙∙∙∙∙∙∙∙∙∙∙∙∙∙∙∙∙∙∙∙∙∙∙∙∙∙∙∙∙∙∙∙∙∙∙∙∙∙∙∙∙∙∙∙∙∙∙   인도자 

찬양  ∙∙∙∙∙∙∙∙∙∙∙∙∙∙∙∙∙∙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같이 

대표기도  ∙∙∙∙∙∙∙∙∙∙∙∙∙∙∙∙∙∙∙∙∙∙∙∙∙∙∙∙∙∙∙∙∙∙∙∙∙∙∙∙∙∙∙∙∙∙∙∙∙∙∙∙∙∙∙∙∙∙∙∙∙∙∙∙∙∙∙∙∙∙∙∙ ∙∙  대표기도자 

성경봉독   ∙ ∙ ∙ ∙ ∙ ∙ ∙ ∙ ∙ ∙ ∙ ∙ ∙ ∙ ∙ ∙ ∙ ∙ ∙ ∙ ∙ ∙ ∙ ∙  시 66:10-20 ∙ ∙ ∙ ∙ ∙ ∙ ∙ ∙ ∙ ∙ ∙ ∙ ∙ ∙ ∙ ∙ ∙ ∙   인도자와 가족 

말씀   ∙ ∙ ∙ ∙ ∙ ∙ ∙ ∙ ∙ ∙ ∙ ∙ ∙ ∙ ∙ ∙ ∙ ∙ ∙ ∙ ∙ ∙  예배, 만사 형통의 삶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찬양  ∙∙∙∙∙∙∙∙∙∙∙∙∙∙∙∙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같이 

가족소식  ∙∙∙∙∙∙∙∙∙∙∙∙∙∙∙ 가족 소식과 명절 감사 나누기 ∙∙∙∙∙∙∙∙∙∙∙∙∙∙∙∙∙∙∙  인도자 

가족기도  ∙∙∙∙∙∙∙∙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 후 인도자 기도로 마무리 ∙∙∙∙∙∙∙∙  다같이 

주기도문  ∙∙∙∙∙∙∙∙∙∙∙∙∙∙∙∙∙∙∙∙∙∙∙∙∙∙∙∙∙∙∙∙∙ ∙∙∙∙∙∙∙∙∙∙∙∙∙∙∙∙∙∙∙∙∙∙∙∙∙∙∙∙∙∙∙∙∙∙∙∙∙∙∙∙∙∙   다같이 

예배 순서 

- 찬송 28장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 찬송 38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2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2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설  가정예배 - 예배, 만사형통의 삶 – 

시 66:10-20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신이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 

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사형통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결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만사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한층 단련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14, 15절).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부르짖으며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17절). 

이것이 곧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된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사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그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만사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